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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다테는 1859 년, 일본 최초의 국제 

무역항으로서 개항된 항만도시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역사를 써온 하코다테의 

아름다운 바다나 거리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은 BAY 에리어에 있는 

관광 유람선 '블루문'을 탔습니다. 블루문은 

바다에 떠 있는 달을 모티브로 하여 

로맨틱한 하얀 크루즈입니다.  

낮 시간대 크루즈에서 보는 하코다테는 

매력적이고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갈매기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돌고래도 만날지도 모릅니다. 밤 시간의 

나이트 크루즈를 탄다면, 하코다테항의 

로맨틱한 일몰과 바다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불빛을 꼭 봐야 합니다. 

크루즈를 즐기다! 

사진처럼 블루문의 여정은 아름다운 바다와 바다에서 보는 하코다테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바닷바람을 느끼며 하코다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문은 전부 해서 2 층까지 있습니다. 

1 층은 유리로 싸인 대합실로, 커피라도 한 

잔 하면서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처럼 귀여운 곰돌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 1 층에 블루문 기념 

스탬프가 있으니 꼭 찍으세요! 

2 층으로 올라가면 외부 갑판에서 직접 

바다 냄새를 느낄 수 있고 하코다테의 거리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도 

편안한 시간을 보낼 분은 벤치가 있으니 

피곤하면 꼭 이용하세요! 

 

블루문의 실내 

  
배를 타고난 후, 저희는 하코다테의 

관광·쇼핑으로 유명한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에 갔습니다. 선착장에서 걸어서 3 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카렌가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쇼핑몰입니다. 즉,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좌측의 

사진처럼 베이 에리어에 늘어서 있는 창고 

건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코다테 산을 배경으로 한 풍경사진도 매우 

좋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로 사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 외관 



아카렌가 창고 안에 들어오면 다양한 

종류의 잡화들이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곳에선 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멤버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하코다테 상징이자, 

캐릭터인 '이카루 성인'의 애니메이션 DVD 와 

상품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골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도 

인기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아카렌가 

창고는 어느 연령대라도 딱 맞는 곳입니다. 

 아카렌가 창고 안의 점포 

  

 아카렌가 창고에는 당연히 맛있는 

것들도 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선 

하코다테의 인기 치즈 케이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창고 건물 중 하나인 洋物館(요부츠칸)에 

있는 'Snaffles'이라는 가게가 팔고 있는 

치즈케이크는 대인기였습니다. 

시식도 가능하므로 어떤 맛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포크로 자르면 마치 

반숙 오믈렛처럼 사르르 녹는 식감을 가진 

수플레(계란과자)형의 치즈케이크입니다. 

살살 입에서 녹는 느낌, 홋카이도산 

원재료를 사용해 냉동은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매일 새로 구워낸다고 합니다. 

초콜릿 맛을 더한 것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식감은 평범하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치즈케이크 유명 점포 ‘Snaffles’  



치즈 케이크라 한다면 또 한 군데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카렌가 창고 

건물 'BAY 하코다테' 내에 '쁘띠 

메르베이유'라는 가게가 팔고 있는 멜치즈도 

추천합니다. 

이 가게의 치즈케이크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사용하고 있기에, Snaffles 

치즈케이크보다 치즈의 맛이 진하고 촉촉한 

맛을 냅니다.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고, 

순한 단맛과 은은한 신맛이 절묘한 밸런스로 

부드러운 풍미가 느껴집니다.  

Snaffles 의 맛이 어린이들의 입에 

맞는다고 한다면 ‘쁘디 메르베이유’의 

맛은 좀 어른들 입맛에 맞는 맛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쁘띠・메르베이유’의 치즈케이크 

결혼식장 스텔라 마리스 교회 

아카렌가의 두 건물은 왼쪽 사진처럼

다리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건너 편에는

디자인 오르골을 잔뜩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카렌가의 멋진 풍경을 즐기는

중에 위 사진과 같은 로맨틱한 장소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스텔라 마리스

교회는 결혼식장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봐 주고 있겠죠. 우리들 또한 행복을

기원하며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리에서 바라본 경치 



유람선, 쇼핑, 맛있는 음식을 즐긴 후 마지막으로, 저희는 베이에리어 전체적인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어디든 매력적이고 올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놀러오세요! 반드시 구경하러 올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